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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일에 대해 요청한 사람이 세베대의 두 아들
의 어머니로 되어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두 아들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

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
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0:35~37).
얼마 전 성경을 정독하다가 새삼스럽게 그 차이를 발견한 말씀이었다 누구든지 이런 차이.
점을 발견하면 의구심이 든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맞는 거야 이거 잘못된 것 아. ? ?
냐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열을 올린다 성경도 인? .
간이 기록한 글인데 어떻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느 설명이 정확한가 함께 살펴보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 다 정확한 것으로? .
본다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 주님께 이런 간청을 드리기로 동의하고 어머니가 먼저 이 문.
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감으로써 이 간청을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면 이것은 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 아들은 곧 뒤따라 나아와서 자기들을 위한 어머니의 청원이 단.
순히 어머니만의 생각이 아님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
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라고 기록한 것이다 아마 마가는 먼 훗날 그 어머니가 요청하’ .
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두 아들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
로 기록했던 것 같다 두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도 그 요청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늙고 병든 다윗 왕에게 먼저 들여보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왕상 그런 연후에야 나단 자신이 들어가서 다윗이 전에 왕위 계( 1:11~21).
승자로 지목하였던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야가 다윗의 후계자로서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그
녀의 진언을 입증해 주었던 것이다 왕상 절( 1:22~27 ).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다보면 이 같은 기록의 차이점을 보기도 하고 때론 번역 성경의 오
류를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정황을 이해하며 동시에 성.
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신앙고백에는 흔들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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